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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적





오스트레일리아 에드레트시에 살고있는 레니는 선천적으로 지력이 낮아 말할수 없고 글 읽을수 없었으며 척추가 굽어들고 요추가 


부어나 동통이 심했고 서지도 걷지도 못했다. 


2004년 어느날, 레니는 파룬궁수련생인 그의 어머니 제시한테 자기도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자청했다. 


어머니는 레니에게 “전법륜”을 읽어주고 5조공법을 배워주었다. 4주일이 지나자 레니에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다. 레니는 갑자기 일어나 련공할수 있었으며 9개월이 지난후 앉아서 가부좌할수 있었고 허리를 쭉 펴고 걸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학습반에 참가했고 매주일마다 커피점에 가서 일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가 자기절로 “전법륜”을 열독할수 있었고 내용의 깊은 함의를 파악하고 깨달을수 있었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리고 모순이 생기면 자신의 부족점을 찾았으며 “쩐싼런”의 원칙에 따라 수련의 길에서 부단히 정진하고 있다. 





폭로





박해





대경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판례를 련합국에 교부





2010년1월12일, “파룬궁인권조직”에서 흑룡강성대경시의 리민(李敏)、주홍병(朱红兵) 등 16명 파룬궁수련생들을 불법적으로 구류하고 박해한 판례를 련합국리사회에 교부했다. 


리민(옆사진)은 2009년에 대경감옥에 갇혀 여러차례 악경들에게 뭇매를 맞아 엄중한 내상을 입어 몸이 몹시 허약해졌다. 2004년4월에 가족에서 면회할때 리민은 친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가족에서 병보석할 것을 감옥에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 리민은 5월23일 밤 8시에 세상떴다. 


주홍병(아래 사진)은 2009년에 대경감옥에 




















갇힌후, 악경들이 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에게 강압적으로 음식을 주입시켜 폐가 썩고 심장이 쇠약되였으며 위가 수축되였다. 반년후인 2009년6월18일에 그는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떴다. 


오늘까지 련합국에서 파룬궁박해판례 수천건을 접수했다. 이는 련합국 력사상 전례가 없다. 





초만원을 이룬 “신운공연”





신운국제예술단은 지난 1월11일에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3차례 


공연을 했는데 매차마다 전례없이 초만원을 이룬 6천6백여명 관중들은 순진하고 선량하며 아름다운 중화전통문화와 예술을 감상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캐나다 총리 하퍼와 내각부장 캐니 및 기타 정부요인들이 일전에 축하편지를 보내여 이번 신운공연을 미리 축하하였다. 











휴스턴대시위행진에서 


풍채를 펼친 파룬궁대오 





1월18일, 미국 휴스턴시중심에서 제16차마틴루더킹기념대시위행진에 참 


가한 파룬궁단체는 눈부신 꽃차(윗사진)、아름다운 선녀, 상서로운 공법표현, 중화의 전통적인 북소리는 수천만 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 지난 1월16일、17일에 연길시610 악경들이 왕숙화(王淑华)、장흥재(张兴财)、류문문(刘文文)、류로로(刘露露)、조학순(赵学顺)、목득영(穆得荣)、오순자(吴顺子)、최씨、허씨 등 10여명 파룬궁수련생들을 불법적으로 연길시공업학교에 가둬넣고 세뇌반을 꾸리고 있다. 


■ 지난 1월6일, 화룡시팔가자 파룬궁학원 방봉선(庞凤仙)은 화룡시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최근에 화룡시팔가자 파룬궁수련생 류준(刘俊)은 2년판결을 받고 길림성9대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인테넷을 봉쇄해서는 안된다 





2010년1월12일, 세계에서 제일 큰 검색엔진 구글(Google)은 《중국정부가 중국경내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검색엔진을 제공함을 허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업무를 중지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구글이 이렇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2009년12월말에 중국에서 온 높은 기술과 조직이 있는 해커(黑客)의 공격을 받고 지식재산권을 도적맞쳤으며 대륙인권인사들의 구글장부번호를 침범당한 것이다. 


구글이 2006년에 중국에 진출할때 구글은 중국의 요구에 배합하고 “나쁜짓을 하지 않는 기업도덕준칙”을 위반하여 국제여론의 견책을 받았다. 하지만 중공의 인터넷통제는 더욱더 심해져 나중에 구글이 각성하게 되였다. 





중공이 봉쇄를 끝까지 하는 것은 


파룬궁진상을 몹시 두려워서이다 





네트웨크가 건립되여서부터 중공은 수백억원을 들여  “금순공사”를 만들어 세계범위내의IP주소를 봉쇄하여 90%의상의 국외인터넷사이트에 중국인터넷사용호가 접속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중공이 이렇게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대륙민중들이 파룬궁진상을 료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공은 10년동안 인류력사상 가장 사악하고 비렬한 수단으로 파룬궁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중공은 요언을 날조하여 전 세계를 놀래운 “천안문분신자살사건”등 안건을 조작하여 파룬궁을 모함했고 나치보다 더 잔인하게 백가지 혹형으로 무수한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으며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바로 파룬궁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인체기관을 적출하여 고가로 팔고 있다. 지금 





중공은 파룬궁박해진상을 알게된 국제사회와 정의인사들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고 강택민 등 원흉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의 법정에 신고되여 심판을 받았다. 


중공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륙의 백성들이 인터넷자유가 있어 파룬궁진상을 료해한다면 정과 사, 선과 악의 선명한 대비속에서 각성되고 중공의 “가(假),악(恶),폭(暴)”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여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정지되고 사악한 중공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매개 중국사람은 모두 


《담》을 넘어야 한다 





구글을 지지하는 민중들은 분분히 구글중국사무실에 가서 꽃을 드렸다.


중공은 미친듯이 인터넷을 봉쇄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덮어감추고 있지만 인터넷자유와 진상료해를 갈망하는 민심을 막을수 없으며 천멸중공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매개 중국사람은 파룬궁학원과 고급인터넷전문가로 구성된 “전세계인터넷자유련맹”에서 연구개발한 “자유문” 등 인터넷돌파 소프터웨어로 모두 인터넷을 봉쇄한 “담”을 넘어 진상을 료해해야 한다.











매 중국사람은 모두 《담》을 넘어야 한다 

















연변박해소식























